
대천한내돌다리는조서산과백월산에서

발원하여서남향으로대천시내를관통하여

서해로들어가는길이1 8 k m의대천천(大川

川) 하류에있었던다리이다. 조선시대에는

남포, 비인(군산), 서천지역에서한양으로

가는길목에위치한1 2칸돌다리로서남포와

보령을잇는주요교통로였다. 문헌상에나

타난이지역의기록을살펴보면고려현종

3년( 1 0 1 2년)에하청부곡을두었고조선세종

1 4년( 1 4 3 2년)에는하청면을두었던것으로

나타난다. 이후영조4 5년( 1 7 6 9년) 방리(坊

里) 개편으로하청방이라고하였고, 고종2 6

년(1889) 하청과하구리로나뉘었다가고종

3 2년( 1 8 9 5년) 다시하청리와합해진다. 1915

년6월법정리가되었으며, 1942년5월부락

구제로서리, 중리, 창동, 성동의4구로변했

다가1 9 6 1년1 0월1일지금의행정리가되었

고, 그후신동과신창이신설되어6개행정

리가되었다. 서리(西里)마을은본래건너청

또는건너하청이라하였는데하청의서남쪽

에위치하니서리라하였다. 성동은하청의

북쪽에위치하여본래잿골또는짝골이라

하였는데용등산과녹감산에둘러싸여성과

같다하여성동이라하였다.

한내돌다리, 실제로는2 2칸넘었을듯

성동에서바다쪽으로흐르는큰내를한

내라하고여기에놓인다리를고종2 6년하

구리(河龜里) 다리라 하였다. 이 다리는

1 9 9 2년 8월유형문화재1 3 9호로지정되어

보령시에서관리하고있는석조다리이다.

다리가있었던곳은대천천하류철교에

서상류쪽50m 지점으로옛날하중도의말

단부에해당하며, 일제시대초까지주교통

로로이용되었다. 다리의규모는폭2 . 3 8 m ,

길이5 0여m, 12칸으로전한다. 1991년에는

27m 정도가남아있었는데, 이길이는현재

하천폭의1/4 정도된다. 지금은물살에쓸

려유실되거나하천제방공사를할때파손

되어얼마남아있지않다. 이것을현장에서

수습하거나또는파손을염려하여1 9 7 6년

읍장이하전직원이대천읍사무소로옮겨

보존하다가 일부만 대천천 강변에 옮겨

1 9 9 2년1 2월에복원하였다.

석재는왕대산근처에서채석한화강암으

로, 왕대산에서돌을깎아내어뗏목으로조

류의흐름을이용하여상류로운반해온것

으로보인다. 다리의몸체를받치는기둥은

거칠게손질한2∼3개의돌을쌓아이루게

하여모두6개의기둥이불규칙하게배치되

어있다. 그위로넓적한판돌을걸쳐서다리

를완성하였는데, 원래는1 2칸 돌다리라하

나적어도2 2칸은되었던것으로추측된다. 

남아있는석재를통해다리를살펴보면

교각은별다른기초없이두께3 0∼40cm, 길

이6 0∼300cm 정도의거칠게손질한장대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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을2∼3단쌓았고그위에이것과직각방향

으로길이1 8 0∼450cm 내외, 두께3 5 c m의

장대석을걸쳐서답판(踏板)을만들었다. 현

재남아있는교각은가장높은곳을기준으

로하면1 2 0 c m인데, 이위에두께3 5 c m의

시렁돌(다리의바닥면에깔았던돌)을얹으

면강바닥에서약145cm 정도의높이이고해

발590cm 내외이다. 이높이는바닷물이밀

려오거나상류에홍수가질때면물에잠기는

높이이며보통때도교각이물에잠기는아주

낮은다리로, 노인들의말에의하면바닷물이

들어올때는돌다리의시렁돌위에까지넘쳐

미끄럽고위험했다고한다. 

교각의거리는 1 3 5∼5 0 0 c m에 이르기까

지다양하며다리의폭은3개의장대석으로

복원해보면1 7 0∼220cm 정도이다. 또한쪽

에서는 잘 다듬은 사각 기둥( 1 4 0×5 7×

5 9 c m )이 있어여러차례보수해서사용한

것같고어느때는교각이나다리의난간등

에사각기둥을썼던때도있었던듯하나지

금은그런석재가많이남아있지않다. 12칸

돌다리라고 전해지지만 가장 긴 시렁돌

( 4 5 4 m )을기준으로해도다리의칸수는2 2

칸이되어야하니더많았을것이다.

1 7세기의기록인「동국여지지」에현의남

쪽 2 0리에대천교가있다고기록되어있고

「신안현지(新案縣誌)」( 1 7 4 8년)나「여지도서」

( 1 7 6 0년)에는위치와석교였음을기록하고

있다. 이로보아다리는보령과남포간의빈

번한교통을고려하면조선초기부터있었던

듯하나기록으로보아돌다리는1 8세기경에

설치된것으로추정된다. 또1 9 1 0년대의지

도에보면돌다리아래쪽100m 되는지점에

나무다리가나타나고있어이때는돌다리의

기능이없어진듯하다.

효불효교, 물가름돌사용해수압줄여

신라고도경주인왕동경주박물관서쪽남

천변에자리잡은효불효교는동서쪽교대날

개벽이배모양을한3개의다리발을갖춘길

이55m, 상판너비12m 규모의견고했던돌

다리로전해지고있으며, 일정교(日精橋), 춘

양교(春陽橋), 칠성교(七星橋)라고도불린다.

교각은물이흐르는쪽의압력을줄일수

있게배머리모양의물가름돌을사용한것

으로보아지극히과학적인방법이이용되었

다. 지금까지발굴한부재를3개다리발에

쓸 경우 1개의다리발에1 0단을쌓아올려

높이가5m 이상이었을것으로짐작된다. 이

와함께서쪽다리받침양끝에서귀틀돌2점

과냇바닥에서3 3점의귀틀돌을확인함으로

써다리의건축방법과상부구조에대한의

문점을풀게되었다. 교량유구말고도동쪽

다리받침의북쪽에서반월성방향으로너비

1 . 2∼1.5m, 길이1 1 0 m의석축과나무기둥

을확인했는데, 이석축은시설물을보호하

기위한축대로보이며, 교량의구조와축조

방법은물론돌감의색깔과재질까지이미

발굴한월정교(月精橋)와비슷하다. 

母에대한안쓰러움과父에대한불효

이 다리이름이효불효교라불리는데는

재미있는전설이있다. 옛날이다리의서쪽

에홀어머니와일곱형제가함께살았다. 어

렵게고생하며일곱아들을키운홀어머니는

만년에강건너에사는한남자와사랑에빠

지게되었다. 장성한아들들이잠든저녁에

만났다가새벽에다시내(川)를건너헤어지

곤하면서비가오나눈이오나만남은계속

되었다. 드디어아들들이눈치를채게되어

형제들이의논을하게되었다. 혼자몸으로

일곱형제들을키워주신어머니인데자식들

몰래밤마다물을건너자니얼마나고생이

되시겠느냐고생각한아들들은합심해서다

리를놓아드리고자하였고하룻밤새 돌을

다듬고모아다리를완성하였다. 그러나, 다

리를만들어어머니의고생을덜어드렸으니

분명히효도이나돌아가신아버지의입장에

서보면아내의또다른사랑을도와주는일

이라불효라하지않을수 없는일. 세상사

람들은그래서이다리를효불효교라부르게

되었다.

한편으로는일곱형제가만들었다하여

칠성교라고도하는데이때의칠성은인간의

생명을주는소위북두칠성의신앙과도밀접

한관련이있을것이다. 민간에서는이다리

를 아이없는어머니들이기원하는다리로

존숭하기도한다. 이다리는현재경상북도

기념물제3 5호로보존되고있다. 하지만얼

음장같은내를건너를어머니에대한안쓰

러움과한편으로돌아가신아버지에대한불

효사이에서고민하며기우는달빛아래돌

을다듬고모았을일곱형

제의침묵을안은채석재

들만뒹굴고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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